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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G 회장단 남북분단의 현장 ‘DMZ 평화 투어’ 성사될까

통일부·대전시, 10월 대전 총회 전 세계 의장단 DMZ 투어 추진

3월 사전답사 통해 공식 프로그램 확정…북한도시연맹 참가 통한 세계평화 기여 의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대전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회장단의 ‘비무장지대(DMZ) 평화 투

어’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북한도시연맹’의 참가를 통해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총회의 공식 프로그램

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DMZ 평화 투어는 3월과 10월 두 차례 계획하고 있다. 



3월에는 사전답사다. 사전답사에는 '모하메드 부드라' UCLG 총회장과 UCLG 세계사무국 에밀리아 사

무총장, UCLG 아시아태평양지부(ASPAC) 버나디아 사무총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사전답사는 DMZ 평화 투어를 10월에 열리는 UCLG 대전 총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기 위한 단

계다. 성공적인 사전답사를 통해 DMZ 평화 투어를 공식 일정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한 통

일부와 대전시가 협의 중이다.

사전답사를 통해 DMZ 평화 투어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확정하면 대전 총회 개막(10월 10일) 직전인 10

월 8일쯤 UCLG 세계 회장단이 판문점 등 DMZ 평화 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방문단 규모는 UCLG를 대

표하는 대륙의 회장단과 주요 인사 등 5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와 UCLG 아시아태평양지부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이를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대전을 방문한 UCLG 아·태지부 버나디아 사무총장과 2022년 

UCLG-ASPAC 이사회(집행부 회의 포함) 대전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UCLG 대전 총회와 함께 2022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2022 UCLG 아·태지부 집행부 회의와 이사회 개최 준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허 시장은 "남북평화와 세계평화는 대전 총회의 주요 의제이며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 분야인 만큼 회

원도시인 조선도시연맹의 총회 참석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북한 방문 희망 서한문을 아·태지

부에 전달했다. 



프린트 취소

그러면서 세계인이 남북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며 세계평화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인 ‘UCLG 

회장단과 함께하는 DMZ 평화투어’를 UCLG ASPAC 공식 프로그램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버나디아 사무총장은 "조선도시연맹이 내년 대전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

했다. 버나디아 사무총장은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와의 친분으로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을 정도로 북

한과의 네트워크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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